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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 텐센트, 7조원 들여 'AI 슈퍼컴퓨팅 센터' 설립
기사입력 2020-06-09 07:46  최종수정 2020-06-09 07:47

(지디넷코리아=유효정 기자)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상하이에서 인공지능(AI) 컴퓨팅과 연구개

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.

8일 중국 언론 테크웹에 따르면 텐센트는 '장삼각 인공지능 슈퍼컴퓨팅센터와 산업기지를 중국 상

하이 쑹장구에 짓기로 하고 착공식을 열었다.

텐센트와 쑹장구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텐센트는 1개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팅

센터와 '여우투(YouTu) 실험실', '커인(Keyin) 실험실' 등 2개의 세계 선두급 실험실을 짓는다. 두 실

험실은 주로 이미지와 음성 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맡게 된다. 또 한 개의 클라우드 산업 기지

도 짓는다.

이번 인공지능 슈퍼컴퓨팅센터 건설에는 총 450억 위안(약 7조 6천437억 원)이 투입된다. 장삼각

(상하이와 장쑤성, 저장성, 안후이성 일대) 지역 최대 규모, 중국 전체에서는 세번째 규모다. 센터 크

기만 총 236묘(중국식 토지 면적 단위) 크기다. 슈퍼컴퓨팅센터는 내년 가동을 시작한다.

상하이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행정 AI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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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공 전경 (사진=펑파이신원)

착공식 전경 (사진=테크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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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센터에서는 대규모 AI 알고리즘 컴퓨팅, 머신러닝, 이미지처리, 컴퓨팅과 공학적 처리가 이뤄지

게 된다. 막강한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능력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상하이시 쑹장구 정부와 손잡고 행정 서비스, 도시 관리, 도시 의사결

정, 산업 인터넷 등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도모한다.

텐센트는 그동안 주로 얼굴인식, 이미지인식, OCR, 머신러닝, 디지털 추출 등 영역의 연구개발을 통

해 800개 이상의 글로벌 특허를 보유했다. 스마트시티, 금융, 행정, 산업, 교육 등 15개 이상 분야의

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.

이어 최근 5G, 클라우드컴퓨팅, 데이터센터 등 신규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다.

그 일환으로 최근 5G와 클라우드컴퓨팅, 데이터센터 건설에 5000억 위안(약 84조 9천300억 원)을

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.

중국 정부의 신(新)인프라 건설에 동참하면서 클라우드컴퓨팅,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슈퍼컴퓨팅센터

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.

유효정 기자(hjyoo@zdnet.co.kr)

▶ 지디넷코리아 '홈페이지'

▶ 네이버 채널 구독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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